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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설보호 청소년 총 5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직접 응답받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고, 신뢰성이 검증된 변수에 대
해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였다. 둘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
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셋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넷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
이 진로성숙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surveying 500 fostered teenagers at youth shelters in the Capital
area via onsite visit over about three weeks from April 17 to May 10, 2018; 487 samples out of 500 
questioned subjec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all of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Seco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action-oriented 
strategy, which is one of the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Thir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natural compensation strategy, which is one of the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Fourth,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which is one of the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Keywords :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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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율 증가와 자녀양육 기피 현상으
로 인해, 시설보호대상이 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수가 계
속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위급하고 곤란한 상
황에 처할 때 시설보호 기관에서 양육을 맡고 있으며, 시
설양육의 최종목표는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사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을 가지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모두 퇴소해야 하고, 퇴소 후엔 바로 생활기
반의 마련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보호 청소년들에게는 진로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
기에 진로선택이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발달하
지 못하여 주위의 친구를 따라서, 또는 부모님 및 선생님
이 선택해주는 대로 진로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없는 시설보호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보다 진로선
택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 청소년들
은 자신의 발달시기에 따라 형성되어지는 적절한 진로성
숙도는 일반 청소년들 보다 아주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
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진로성숙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
의 정도에 따라 진로행동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증가한다
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1]. 특히 셀프리더십은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높여 개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적응력에 원
활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2], 셀프리더십 프로
그램 역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진로인식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3]. 이
를 통해 셀프리더십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보호 청소년은 부정적 양육환경과 낮은 부
모의 지지로 인해 자기효능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
는다[4]. 현재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
행되는 연구의 경우 멘토링 활동, 대인관계문제해결 프로
그램,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자기성장 프로그램, 통
합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5]. 또한 
시설보호 체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도 다양한 종류의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하였
다[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설보호 청소년은 자신의 성
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친사회적인 행동을 높이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와 
높은 상관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7], 이러한 자기효능
감은 학교적응과 학업성적에 변화를 주어 진로성숙에 긍
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
로성숙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셀프리더
십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설보호 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청소년 양

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에 해당하는 청소년’ 으로 정의하고 있다[9].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10가지로 규
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종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
육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
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다. 현재의 아동복지시설
보호는 아동양육시설보호가 대표적인 시설보호이다[10].

시설퇴소청소년은 만 18세에 퇴소 후 삶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11]. 퇴소청소년
은 거주할 집을 구해야하고 재정적 지원, 건강보호, 사회
적 지지 및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 받았던 서비스를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현실 앞에 당황하게 된다[12]. 많
은 퇴소청소년은 안전하게 거주할 집, 직업, 정신적․신체
적 건강 유지, 그들의 일상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 확보 
등 스스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13].

시설퇴소청소년들이 겪는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
한 문제들은 원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퇴소 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립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9]. 최근에는 어려운 환경에
서도 일반청소년보다 높은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시설
청소년이 많아졌고, 높은 역경수준과 탄력성을 지닌 시설
청소년들은 내적 갈등과 외적 충격들을 인내하면서 이타
적 행동과 친사회적 태도를 발달시켜 자기성찰을 심화시
켜 나가고 있음을 확일 할 수 있다[14]. 그동안 시설청소
년들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시설청소년
들의 시설적응의 어려운 상황과 원가족의 불안정한 양육
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설청소년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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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부적응적인 성격발달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개
인의 성격과 기질이 외부의 지지요인에 따라 다른 적응
과 발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2.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에 대해 Super(1957)는 진로성숙도란 직업

탐색에서 쇠퇴기까지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의 한 
도달점 내지 발달의 정도를 말하며, 직업성숙은 정신연령 
이란 개념과 비슷한 직업연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정
의하였다[15-16]. Crites(1974)는 Super(1957)의 진로
발달이론을 기초하여 자신의 연령에 맞는 진로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를 진로 성숙이라고 개념화하였으며, 동일 
연령층의 상대적인 직업준비 정도로서, 보다 일관되고 정
확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진로성
숙이라고 정의하였다[17]. 

국내 연구 중, 신승원(2012)은 진로성숙도에 대해 개
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진로를 현명하게 준
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숙의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18]. 또한, 강정임(2013)은 개인의 전 인생 발달
단계에 걸쳐 일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준비, 계
획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진로성숙
이라고 정의하였다[19].

2.3 셀프리더십
Manz(1986)는 셀프리더십이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며, 자기효능감을 위한 기술, 자신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행동통제의 기초와 자아완성의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20]. 또한, Neck, Stewart
와 Manz(1995)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기방향 설정과 스
스로 동기를 부여해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
라고 정의하였다[21]. 남기연과 김경아(2011)는 셀프리
더십이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여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련
의 과정이라고 보았다[1]. 박명신(2015)은 성인학습자의 
셀프리더십을 강조하였으며 인지적 전략과 초인지적 전
략을 사용하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
을 발휘하여 자기통제와 자기관리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
의 달성과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22].

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문제는 중요한 발달 과업중의 하나로, 성인

의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감,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성으로[23], 직업과 연관된 의사결정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업을 시작
하여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
공, 학문,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등의 영
역에서도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지고 있다[25]. Hackett
와 Betz(1981)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
정과 관련된 과업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으며[24], 신정옥
(2012)은 진로결정의 과업 또는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개인의 내재적 변인으로 정의하였다[26].

2.5 선행연구 검토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신승원(2012)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진로성
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셀
프리더십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직접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28-30]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1,7]을 근거로, 셀
프리더십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즉,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진로성숙도 수준에 셀프리
더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한나리와 전지현(2012)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셀프
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음
을 입증하였다[29]. 김보경과 정철영(2012)의 연구에서
도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문제해
결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28]. 셀프리더십의 동기부여적 기능을 밝히며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중재적 역할에 대한 증거를 찾
아낸 연구[31]와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본 
바탕이자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2].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내적, 외적요인을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진로 및 취업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한다. 진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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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취업 분야의 연구
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요인이며, 청소년
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진
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관계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성을 입증하였고[7],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발달된다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수리(2005)의 연구에서도 진
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진로성숙도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33].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H1. 시설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2.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셀프리
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들을 목

록화하여 전국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을 표집으로 하여 설
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지만, 편의표집 추출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양육시
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에 걸쳐 무선표집을 실
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보호 청소년 총 500명에게 방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문지의 수는 

487(97.4%)부이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235명(48.3%), 여학생 252명

(51.7%)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는 중학교에 재
학 중인 청소년은 339명(69.6%),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123명(25.3%), 자퇴 및 휴학 중인 청소년은 25
명(5.1%)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형제·자매 관계는 
형제 66.1%(322명), 자매 33.9%(165명)로 나타났다. 연
구대상자들의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다’가 357명(73.3%), 
‘종교가 있다’가 130명(26.7%)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들의 함께 지내는 가족 유무는 ‘없
다’가 377명(77.4%), ‘있다’가 110명(22.6%)으로 함께 
지낼 가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고, 신뢰
성이 검증된 변수에 대해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 간
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RSLQ(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측정도구[34]를 이종찬과 홍아정(2013)
이 번안해 국내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
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2].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으
로는 행동중심 전략 18문항, 자연보상 전략 5문항, 건설
적사고유형 전략 12문항 등 모두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프리더십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
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는 행동중심전략 .86, 자연보
상전략 .83, 건설적사고유형전략 .87과 같이 나타나 신뢰
도는 양호하다.

3.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은 Betz 외

(1996)가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short form)[35]를 이기학과 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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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00)가 번안해 국내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 및 보
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6].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평가 5문항, 직업정보수집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문제해결방식 5
문항 등 모두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는 자기
평가 .74, 직업정보수집 .65, 계획수립 .76, 목표설정 
.78, 문제해결방식 .70과 같이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3.3.3 진로성숙도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측정은 Crites와 

Savickas(1996)의 CMI-R(career maturity inventory 
revised)[37]을 Savickas와 Porfeli(2011)가 개정한 
CMI-C[38]를 이종원(2015)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
[39]를 사용하였으며, 관여성 6문항, 호기심 6문항, 확신
성 6문항, 협의성 6문항 등 모두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성숙도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
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는 관여성 .94, 호기심 .92, 확
신성 .91, 협의성 .94와 같이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그 결과,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전체(r=.63, p<.01), 진로성숙도 전체(r=.38, p<.01)
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진로성숙도 전체(r=.40, p<.01)도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는 계획수립(r=.59, p<.01), 
자기평가(r=.56, p<.01), 목표설정(r=.53, p<.01), 문제해
결(r=.53, p<.01), 직업정보수집(r=.52, p<.01) 순으로 나
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과는 협의성

(r=.39, p<.01), 호기심(r=.35, p<.01), 확신성(r=.33, 
p<.01), 관여성(r=.32, p<.01)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도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의 관여성(r=.37, p<.01), 확신성(r=.37, p<.01), 협
의성(r=.35, p<.01), 호기심(r=.32,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증
4.2.1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그 결과 3단계
에서 셀프리더십 전체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22, p<.001),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6, p<.001). 이 때 셀프
리더십 전체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38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22로 나타났
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
숙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1-1 1-2 1-3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1 1 　 　

1-1 .78** 1 　 　
1-2 .73**.46** 1 　 　
1-3 .80**.59**.63** 1 　 　
2 .63**.47**.64**.58** 1 　 　

2-1 .56**.40**.54**.53**.79** 1 　 　
2-2 .52**.41**.50**.45**.75**.67** 1 　 　
2-3 .59**.47**.56**.51**.77**.74**.76** 1 　 　
2-4 .53**.40**.54**.48**.79**.78**.70**.78** 1 　
2-5 .53**.36**.56**.51**.78**.62**.55**.58**.59** 1
3 .38**.34**.39**.28**.40**.32**.34**.37**.34**.33** 1

3-1 .22**.27**.37**.22**.37**.30**.33**.33**.32**.30**.77** 1
3-2 .35**.32**.30**.26**.32**.25**.27**.31**.29**.29**.77**.61** 1
3-3.33C.29**.36**.23**.37**.29**.32**.33**.31**.30**.78**.79**.62** 1
3-4 .39**.34**.36**.30**.35**.29**.30**.33C.31**.29**.79**.65**.79**.64** 1
M 3.373.473.153.303.313.393.303.343.343.243.693.503.883.613.77
SD .47 .48 .71 .59 .56 .62 .61 .67 .70 .62 .76 .91 .80 .86 .82

**p<.01
1:Self-Leadership Total, 1-1:Behavior Focused Strategies, 
1-2:Natural Reward Strategies, 1-3: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2: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otal, 
2-1:Self-assessment, 2-2:Job Information Collection, 
2-3:Planning, 2-4:Goal Setting, 2-5:Problem Solving, 3:Career 
Maturity Total, 3-1:Involvement, 3-2:Curiosity, 3-3:Assurance, 
3-4:Negotiability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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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
e Independent Dependent R2 F β t

1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0 326.11 .63 18.06***

2 Self-Leadership Career Maturity .15 83.56 .38 9.14***

3
Self-Leadership

Career Maturity .18 55.62
.22 4.14***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6 4.87***

***p<.00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maturity

4.2.2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이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20, p<.001),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31, p<.001). 이 때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34
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20로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
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tage Independent Dependent R2 F β t

1
Behavior 
Focused 

Strategi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2 136.32 .47 11.68***

2
Behavior 
Focused 

Strategies
Career Maturity .11 62.59 .34 7.91***

3

Behavior 
Focused 

Strategies
Career Maturity .18 55.88

.20 4.2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1 6.61***

***p<.0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focused srategies and career 
maturity

4.2.3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쳤고(β=.23, p<.001),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25, p<.001). 이 때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
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39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23으로 나타났으므로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의 자연보상적 전략과 진
로성숙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tage Independent Dependent R2 F β t

1 Natural Reward 
Strategi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1 337.08 .64 18.36***

2 Natural Reward 
Strategies Career Maturity .15 86.62 .39 9.31***

3

Natural Reward 
Strategies

Career Maturity .19 56.32
.23 4.2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5 4.72***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reward strategies and career 
maturity

4.2.4 셀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의 건설적사고 전략이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β=.08, 
p>.05),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5, p<.001). 
이 때 셀프리더십의 건설적사고 전략이 진로성숙도에 미
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
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셀프리더십의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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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ndependent Dependent R2 F β t

1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3 242.46 .58 15.57***

2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Career Maturity .08 41.43 .28 6.44***

3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Career Maturity .16 46.77

.08  1.5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5 6.93***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and career maturity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
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설보호 청
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셀
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
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
십 전체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
소년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다면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
아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보호 청소년에게 더욱 긍정적인 진로성숙도를 이끌
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보경과 정철영
(2012), 이종찬과 홍아정(2013)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에 효과를 준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28,32]. 

둘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
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소년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
을 동기 부여하여 수행하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 전략
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향상될 것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진로성숙도 

수준이 증폭되어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학교생
활의 부적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줄 수 있
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과 같은 리더십 생활기술은 청
소년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향
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채식, 2006)의 결과를 지지한
다[40]. 

셋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
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소년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흥미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자연
보상적 셀프리더십 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높아짐으로써 진로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청소년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우정이 발달하여 매사에 매우 협조적이고[41], 내적통제
성향이 강해 개인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학
업성취도가 높다[42]고 한 결과처럼 긍정적인 성향을 보
임으로써 자연적보상 셀프리더십 전략이 형성될 수 있음
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
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회요인을 찾아 극복하여 대처하
려는 노력을 하는 건설적사고 셀프리더십 전략을 갖는 
것은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였을 
때에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적 자신감이 높을
수록 진로탐색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한 결과가 뒷받침
되어[43], 시설보호 청소년의 건설적사고 셀프리더십 전
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로성숙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시위
주의 교육으로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학교생활의 부
적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반 청
소년들뿐만 아니라 시설보호 청소년도 긍정적이고 바람
직한 행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과 
같은 리더십 생활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리더십 생활기
술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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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
리더십 중 자연보상 셀프리더십의 향상 방안을 통하여 
진로성숙도를 매개체로 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이 제시된
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청소년에게 차별서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강화시
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청소년이 진로에 대해서 어떠
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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